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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도시화로 인해 도시 내 산지에 다양한 개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산지를 훼손하고 
새로운 공간이 들어서면서 인접한 도시공간과 바로 면하게 되는 산지 경계부가 발생
하였다. 이러한 경계부에서는 주변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개발사업의 면모
가 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관계성 없는 수많은 경계면으로 도시 안에 파편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 내 산지 경계부를 대상으로 도시와 도시 내 산지의 실증
적인 공간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와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 산지 경계부의 물적 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경계부의 의의와 작용을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특히,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남산’ 경계부에서 나타나는 환경특성들은 현대 도시공간에서 발현되고 변화해온 대
표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는 크게 이론적 고찰, 현장연구, 분석 및 해석으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이론적 고
찰에서는 대상지를 분석하기 이전에 ‘경계’에 대한 다층적인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기
초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관찰조사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전자
는 남산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남산 경계부가 변화하게 되는 배경을 총체적으로 분석
하고자 하였고, 후자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남산 경계부의 물리적인 환경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남산 경계부의 환경특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남산 경계부는 크게 회현자락, 예장자락, 장충자락, 한남자락으로 공간적 범위를  
나눠서 시계열적으로 조사하였고, 다음과 같은 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회현자락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신궁의 조성으로 남산의 원지형이 완전히 
변형되었고, 이후 공간의 용도와 주체만 변경된 채 공간구성방식은 그대로 적용되어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남산의 구릉지형은 도시화로 인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홍수 등의 재해를 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였다. 필지의 규모
와 형태는 현재까지도 그 특징이 남아있다.
셋째, 도시의 확장으로 남산이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서 중심 시가지의 교
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의 길목으로써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넷째, 남산공원은 도시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남겨둔 땅으로 여겨져 정부 주도의 
잦은 공원 용지 해제로 남산 경계부 개발이 가속화되었고, 현재까지도 잠식시설이 여
전히 남아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남산 경계부에 잠식되어 있는 시설의 설립목적과 이후의 변화
를 통해 남산 경계부의 공간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현 잠식시설의 존속 기간이 평균 33년으로 ‘공공’을 위한 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오랜 시간 잠식되어 있었다. 그 중 정치 · 군사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들은 
대부분 공공성이나 오락 · 편의성을 띠는 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둘째, 회현자락의 경우, 과거에는 국민 계몽교육을 주도하는 시설이 들어섰지만 이
후 시민들을 위한 공원의 역할이 중대되면서 오락 · 편의성의 성격으로 변하였다.
셋째, 장충자락에 위치한 문화시설은 과거에는 국민계몽의 성격을 띠었지만 현재
는 주체와 객체가 모두 시민이 되면서 개방적인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한편, 체육시
설들은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존치되고 있다.
Arc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고 경사 향을 중심으로 현재 남산 경계부의 지형
환경을 조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남산의 완만한 구릉지형 조건이 도시화로 인한 남산 
경계부의 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계부
의 물적 환경을 분석하여 경계부 환경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토지이용에 따
른 경계의 물리적인 처리방식과 지형환경에 따른 시설물의 배치형태를 유형화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해석을 도출하였다.
첫째, 토지이용에 따른 경계의 처리방식 유형분석을 통해서 경계부의 훼손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현재 경계부가 기존의 지형환경을 무시한 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경계부 토지이용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 도로였는데 이는 경계부를 지
나가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중시하다보니 단편적인 경관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도시환경과 자연환경의 중첩되는 산지 경계부에서는 도시에서 산지로의 물리적 
· 시각적 접근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장치로 ‘공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도시 내 산지는 도시공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
면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남산 경계
부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 도시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남산 경계부는 또 다른 변화를 겪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기존의 남산의 역사적 변천과정 연구의 뒤를 이어 현재 남산 경계부의 현황을 더해감
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료 축척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자 한다.
▮ 주요어: 경계, 접경부, 물적 환경, 환경특성, 도시숲, 서울 남산, 실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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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약 63.7%(6,369천ha)가 산림이며 OECD 국가 중 핀란
드(73.9%), 일본(68.2%), 스웨덴(67.1%)에 이어 네 번째로 산림비율이 높다.1)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발전과 도시화로 인하여 전체 인구의 약 9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토지가 과도하게 개발되었고, 도시민들이 생활권 주변에
서 누릴 수 있는 도시 녹지에도 한계에 다다랐다.
서울시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은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지
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20년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의 
해제 실효 시 1인당 공원면적이 감소되고,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이 증가하여 지
역 간 편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민의 녹색복지 실현을 위해 
도시 생활권에 녹색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도시 내 산림자원의 효용가
치에 대해 주목 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발전과 도시화로 인하여 전체 인구의 약 90%가 도
시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토지는 과도하게 개발되었고, 도시의 한정된 공간을 
놓고 도시 내 산지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남겨둔 땅으로 여겨져 수많은 개발사업
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단편적인 개발사업에 의해 물리적인 정비 차원에서 다
뤄지면서 원형지의 산지를 크게 파먹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훼손하였고, 관계성 
없는 수많은 경계면을 만들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산지 경계부는 도시공간의 치
열한 경쟁 속에서 위기로 존재할 것이다.
1) 산림청, “산림통계”항목, (http://www.forest.go.kr, 검색일: 2016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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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지역과 산림지역이 맞닿은 ‘도시 내 산지 경계부’는 산림지역의 보호 또
는 이용·개발 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도시의 비형식적인 공간이고, 
생태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인 양상을 보이는 점이대(ecotone)로서 잠재적
인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법 제도상으로도 시가화지역과 산림지역은 분리되어 
저촉되지만 경계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이다. 이처럼 도
시 내 산지 경계부는 도시와 산지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동
안 이와 관련한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경험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인 공간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2)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도시 내 산지 경계부의 물적 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경계부의 의의와 작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남산’ 경계부에서 나타나는 환경특성들은 현대 도시공
간에서 발현되고 변화해온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산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거시적인 일반사 및 공원사, 공간적 고찰을 통
해 남산 경계부가 변화하게 되는 배경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도시
에서 남산의 위상 변화에 따라 남산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와 경계부의 공간적 속
성이 달라짐을 밝힌다.
둘째, 남산의 역사적인 변화에 따른 공간적 속성을 바탕으로 현재 남산 경계부 
물리적인 환경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남산 경계부의 
2) 신정엽 외2, “도시와 산지 지형간 공간적 관계 탐색: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사례 분석
을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 14(1), 2014, pp.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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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성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도시적, 경관적, 생태적 차원에서 도
시 내 산지에서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밝힌다.
남산은 산이자 공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남산 경계부의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
은 태도와 관점을 갖는다. 첫째, 남산은 시대의 흐름이 적층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일한 대상이라기보다는 도시와의 관계를 통해 남산 경계부를 고찰한다. 
둘째, 시계열적인 분석을 위해 남산의 경계를 근대화이전 명승지로서의 영역과 
근대화이후 공원영역 · 공원 해제영역으로 나눠서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를 설정
한다. 셋째, 시계열적인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현황에 대한 미시적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석적 접근을 한다. 이러한 태도와 관점은 남산을 공원으로만 바라보
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남산과의 공간적 관련성을 가지고 실증적인 탐색 접근한
다는 것에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도시화로 인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산지에서 
나타나는 환경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첫째 도시의 발생과 동시에 시간적인 흐름을 가지고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겪은 
산지, 둘째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법제도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 및 해제
가 많이 일어나는 산지, 셋째 시가화지역으로 사면이 둘러싸여 경계부 전체의 양
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산지이다. 
위 기준에 따라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서울 외곽에 있는 산지들보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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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은 ‘남산(南山)’ 을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남산은 서울특별시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에 있는 면적 약 90만평(2,921,452㎡) 
규모의 산지이며 현재 도시자연공원 1개소와 근린공원 4개소로 지정되어 있다.3) 남
산은 역사적으로 한양에 도읍을 정한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
를 가진 장소였으며, 자연의 혜택을 제공하는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
는 도시민들의 주요한 녹색공간이기도 하다.4) 최근에는 남산 북쪽 산자락인 예장자
락을 공원화하려는 사업5)이 진행 중이어서 경계부의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산지(山地)와 인접한 경계를 중심
으로 하여 가까운 곳’이며,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 산지 경계부(境界部)’로 명명
하고자 한다. 도시 내 산지 경계부는 공간적 경계가 명확한 ‘지역’6)과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뚜렷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지도7)를 기준으로 시가화·건조지역(도시의 인공환경)과 
산림지역·자연초지(산지의 자연환경)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설정하고, 토지의 형질
이 변경8)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지점까지를 경
계부의 공간적인 범위로 한정하였다. 남산 경계부는 연구자에 의해 설정한 경계
선을 기준으로 볼 때 공간적인 범위를 대략 50m로 한정할 수 있다. 경관생태학 
3) 남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4개소로 결정되었다. 서울
시고시 제2013-142
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 2009, p.21, p.76
5)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예장자락 원형 회복과 교통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상 공
원화·지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곤돌라설치를 추진 중이다.
6) 지역(地域): 일정하게 구획되는 어느 범위의 토지. (『표준국어대사전』, “지역” 항목, 국
립국어원)
7) 토지피복지도: 주제도의 일종으로 지구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일정한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Color Indexing한 후 지도의 형태로 표현
한 공간정보 DB를 말한다. (환경부, 2014)
8) 토지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
하는 행위. (『토지이용 용어사전』, 국토교통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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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도 식물종 구성은 대략 50m의 가장자리 구역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9) 
유의미한 범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림 1]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
[그림 2] 대상지의 위치 및 범위 표시
9) 이도원, 경관생태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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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연구의 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문헌적인 고찰
을 통한 남산의 시계열적인 분석 연구는 조선시대 말(19세기 말엽)부터 현재
(2016년)까지이고, 현장조사를 통한 공시적인 분석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8월
까지이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크게 이론적 고찰과 현장 연구, 분석 및 해석으로 나뉜다.
먼저 이론적 고찰은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경계’에 대한 다층적인 의미와 가치
를 살피는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산 경계부의 물리적인 환경에 따른 공간적 특
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각종 문헌과 사료, 관련 기사들 및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한다.
현장 연구는 문헌 연구와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현장관찰조사를 진행한다. 우
선 대상지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과 각종 신문 등의 매체 및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그 다음 연구자에 의해 직접 관찰조사로 공간적인 특성을 
기록하기 위해 ArcGIS 10.1과 AutoCAD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최종적으로 남산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에 따른 공간적 속성과 그에 따른 현재 
남산 경계부의 환경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도시 내 산지 경계가 가지는 가






- 도시 녹지의 한계
- 도시 내 산림자원의 효용가치
- 도시 내 산지 경계부의 중요성과 문제점 시사 1장




▶ 경계에 대한 이해, 용어 재정의
2장
3장
- 경계에 대한 이해
- 도시 내 산지 경계부의 용어 재정의
▶ 대상지 문헌연구







- 남산 지형환경 조사
▶ 분석의 틀




▶ 대상지 유형화를 통한 환경특성 도출
4장
- 토지이용에 따른 경계처리방식, 지형환경에 따른 배치형태
▶ 대상지의 환경특성에 따른 해석





▶ 연구의 의의 및 한계
[표 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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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비적 고찰
1절 경계의 다층적 이해
1. 경계에 대한 이해
1) 경계의 정의와 의미
‘경계(境界)’란 사전적으로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공간
적으로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를 뜻한다.10) 유의한 의미를 가진 말로는 ‘접경(接
境)11)’이 있는데, 이는 주로 공간적인 내용을 다룰 때 쓰인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주로 통용하는 말을 파악하여 ‘경계’로 채택했
으며, 연구의 범위도 ‘경계’를 중심으로 한 부근인 ‘경계부(境界部)’로 설정했다.
경계는 사물 또는 영역의 동질성 또는 이질성을 획득하기 위한 분기점과 같은 
요소이며 내부와 외부 또는 이것과 저것의 구분·분리를 전제로 한다. 이때 경계에 
의한 구분·분리는 두 요소간의 차별화, 배타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
한 입장에서의 상호구분을 유도하는 것이다.12)
경계의 형성과 그로 인해 구분·분리된 영역의 동등한 관계는 경계가 독자적인 영
역이 되며 애매한 성격을 갖게 만든다. 구분·분리된 영역의 단순한 분할 혹은 고립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중간상태가 되어 구조적 관계를 맺게 한다.
경계의 요소는 크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과 인공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유형은 산림과 숲, 하천, 경사지 등의 자연지형·지물이
10) 『표준국어대사전』, “경계” 항목, 국립국어원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11) 접경: 경계가 서로 맞닿음 또는 그 경계. (『표준국어대사전』, “접경” 항목, 국립국어
원)
12) 최승효, 도시공간(urban space)의 연속성을 위한 경계(Edge)의 제안, 건국대학교 건
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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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자는 철도, 간선도로, 규모가 큰 어떤 종류의 건축, 공원 등이다.
2. 도시공간구조와 경계
1) 도시의 경계
도시의 경계는 케빈린치(Kevin Lynch)가 분류한 도시의 공공 이미지(public 
image)를 형성하는 5가지 물리적인 형태의 요소들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분류한 유형들 중 ‘가장자리(edges)’요소와 ‘통로(paths)’요소가 도시의 경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가장자리는 관찰자에 의해 통로로 사용되지 않거나 고려되지 않는 선형의 요소
를 말한다. 이는 해안이나 철도에 의해 잘린 선, 개발지의 경계, 벽 틈으로 두 면
들 사이에 있는 선형의 계속되는 경계를 의미한다. 통로란 관찰자가 습관적으로 
혹은 가끔씩 또는 잠재적으로 움직이는 물줄기이다. 도로, 산책로, 통과로, 운하, 
철길 등이 통로의 대표적 예이다.13)
현대에 들어서는 도시조직들의 다양성에 비례하여 경계의 형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계요소는 도시구성에서 이미지 형성 및 도시공간구성
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도시공간의 흐름을 저해하는 단절적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14) 그러나 도시의 경계는 단절적인 성격만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애매한 성격의 독자적 영역으로 존
재함으로 두 영역을 양분하는 동시에 분할된 두 영역이 관계를 가지게 되는 장소
가 된다.15) 이러한 경계의 다중적인 성격은 도시가 가지는 하나의 새로운 장소로
13)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한영호·정진우(공역), 도시환경디자인
(서울: 광문각, 2003), p.72
14) 김혜림, 도시 공간 내 경계의 소통을 위한 매개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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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식할 수 있으며, 도시의 복잡한 구조적 관계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도시의 단절적 경계로 인한 문제
도시의 단절적 경계는 도시공간을 분할시키고 보행자의 자유스런 흐름을 저해
하여 공공적 성격의 도시공간의 연속적 구성을 저해한다. 분할된 영역들끼리는 
도시의 연결성 결여로 인해 영역간의 차별적인 발전양상을 보이게 된다. 발전에 
뒤쳐진 영역의 경우 사람들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슬럼화 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나루미 구니히로는 그의 저서 ‘도시 디자인 수법’에서 거대
도시의 도시공간에 대한 지향점은 다양화되어 계속 모자이크화 된다고 설명하며, 
거대도시의 파편적(fragmented) 발전이라고 지적하였다.
도시화 과정에서 생기는 산지와 도시공간의 뚜렷한 경계는 도로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통로(paths)’라는 선적인 요소로 양쪽을 완전히 구분지어 단절적 경계와 
시각적 명료성을 강하게 했다. 이로 인해 도시공간에서 생활하는 인간에게 자연
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며 접근하기도 힘들어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
진 곳으로 고립시켰다. 두부 자르듯 잘린 형상의 산지는 도시공간과 융화되지 못
하고 애매한 형상을 띠고 있다.16)
15) 최승효, 도시공간(urban space)의 연속성을 위한 경계(Edge)의 제안, 건국대학교 건
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15
16) 김채연, 스펙트럼 기법을 통한 경계지역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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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도시 내 산지 경계부
1. 개념 및 정의
‘산지(山地, forest land)’란, 사전적으로 ‘들이 적고 산이 많은 지대’라고 정의
내리며, 반대말은 평지(平地)이다.
도시의 지형요소는 기복의 크기에 따라서 산지, 구릉지, 평야로 구분할 수 있
다. 1995년 서울시의 산지구릉지 개발 관련 연구자료17)에 의하면, 서울시 주택지
의 상당부가 표고 200m 이하의 구릉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지와 구릉지의 구
분점을 표고18) 40m로 하고, 표고 40m로부터 표고 200m 이하 구간을 구릉지, 
표고 200m 이상을 산지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발 가능성에 주목하면
서, 단순히 표고에 의한 산지와 구릉지의 구분보다는 경사도를 기준으로 경사 5˚ 
이상의 경사면을 가진 토지를 산지 · 구릉지로 간주하고, 경사도를 고려한 개발 
및 공간특성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경관생태학19)적 측면에서도 ‘경계’는 경계선과 양편 가장자리를 모두 포함하는 
지대를 의미하며 너비, 길이, 높이에 의해 규정된다.(forman, 1995)
일반적으로 경계는 어떤 계(system)의 유한성을 규정하는 요소로서(박창근, 
1997), 계와 환경 또는 계와 계 같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부분들이 만나는 일
종의 불연속면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경계 양쪽에 위치하는 요소들의 영향을 
동시에 주고받으며, 그 결과 양쪽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어 매우 다양하고 역동
1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구릉지 재개발 아파트의 대안적 형태 개발』, 1995
18) 표고: 지형측량에 의해 얻어지는 측량지점의 해발고도. (『표준국어대사전』, “표고” 항
목, 국립국어원)
19) 경관생태학은 조경과 토지관리 및 계획 그리고 사회학의 결합과 함께 인문지리와 생
태학분야의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으로, 1960년대 네덜란드와 서부 독일이 
중심이 되는 중부 유럽에서 시작된 생태학의 한 분야이다.(Naveh&Lieberman 1993, 
Wiens 등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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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양상을 보인다.20) 그 변화하는 부분을 점이대(ecotone)이라 하며 도시 내 
산지 경계부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 도시 내 산지 경계부의 환경요소
환경이란, 물건이나 생물체계 또는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둘러싸고 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상호작용하는 외부세계의 모든 상황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의미하는 ‘환경특성’은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함
으로써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경계부의 물적 환경은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적 환경 환경요소
자연환경
Ÿ 시설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
Ÿ 수공간(자연수로, 물웅덩이, 벽천, 실계천 등)
Ÿ 가로수 열식, 산울타리(경계식재)
Ÿ 숲(차폐식재), 구릉(마운딩식재), 경사지, 절개지(암벽)
인공환경
Ÿ 시설(배수, 유지관리 등)
Ÿ 수공간(저류조, 우수침투형 인공수로, 자연형 물웅덩이 등)
Ÿ 장치물(펜스, 벽, 담, 소음벽 등)
Ÿ 구조물(계단, 램프, 고가도로, 생태통로, 육교 등)
Ÿ 건축물
Ÿ 입체교통시설(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케이블카)
[표 2] 산지 경계부의 물리적인 환경요소
20) 이도원, 경관생태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p.203-204.
- 13 -


















도시공간의 소통을 위한 경계의 장소화
김인선
(2011)


























가로 설계에 의한 아파트 단지 경계부의 개선방안
[표 3] 분야별 연구대상에 따른 경계에 관한 연구
3절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고찰
1) 경계에 관한 연구
경계에 관한 선행연구의 동향은 주로 경계의 단절감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연구의 분야별로 연구의 대상에 따라 경계의 관계






도시근린공원 절토면을 이용한 도시와 자연과의 연계에 
관한 연구 - 두댐이 공원 대상
이현우
(2002)
경계의 해석을 통한 도시공원의 활성화 방안
김혜열
(2008)




도시 경계의 재해석에 대한 연구
박병훈
(2010)
도시공원 경계부 변화양상 연구
김호종
(2012)
도심 속 공원의 경계에 관한 연구: 국립 용산공원 조성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통한 생활권 공원녹지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분석




스펙트럼 기법을 통한 경계지역 연구





남산공원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접근체계 및 노후 공원시설을 
중심으로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의 비교연구 
: 생성과정과 사용현황 중심
역사적 변천과정과 현황 비교분석
정숙영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의 도시생 생태적 측면에서 도시생태공원으로
[표 4] 남산에 관한 연구
2) 대상지에 관한 연구
남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남산의 








쉬운 길찾기를 위한 남산 보행안내
체계 개선방안
대중교통~남산공원을 잇는 안내사




이용자측면에서 바라본 남산공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남산공원의 공간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남산공원의 역사적 변화와 공간적인 




1917년 경성부 남산공원 설계안의 
삼림공원 개념에 관한 연구
공원 개념이 적용된 최초의 계획안




공원, 도성의 다층적 관점으로
남산을 산, 공원, 도성으로 나눠 역






서울 남산도시자연공원의 비오톱 구
조 및 생태적 관리방안
도시생태적 측면에서 특성을 분석하









서울시 남산 소나무림의 특성 및 
생태적 관리방안 연구




서울시 도시환경 변화 및 관리에 
따른 환경적응형 남산 도시숲 관리
방안 연구
시계열 변화분석을 통해 도시환경 
변화와 관리에 따른 도시숲의 식생
변화와 원인을 규명하고, 환경변화
에 적응한 도시숲 관리방안 제안
3) 남산 관련 사업
서울시는 푸른도시선언(2013년 4월)이후 유아에서 노년까지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녹색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립한 ‘녹색복
지’란, 모든 사람이 쉽게 녹색공간을 만나고, 더불어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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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근성, 연계성, 안전성, 삶의 질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한다.21) 남산은 서울의 
도시적 차원에서도 지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 되는 산이지만 남산을 둘러싸고 있
는 인근 주거지의 거주민들에게는 지역적 차원에서 녹색복지의 공간이 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
남산 관련 사업은 크게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1991년~2000년), 남산 르
네상스 사업(2008년~)으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는 남산 제모습 가꾸
기 사업을 통해 남산의 잠식시설을 이전하여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시민공원으로
의 기능을 향상시켰다. 1994년 남산으로 향한 조망을 차단했던 남산주공외인아파
트 2개동을 철거하고, 남산야외식물원과 야생화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중구 예장
동, 회현동, 용산구 한남동 일대의 남산공원을 복원·정비하여 시민의 공원으로 만
들었다. 또한 필동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를 이전하고, 남산골한옥마을을 조성
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이 휴식을 즐기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남산 경계부의 잠식시설 89동(정부기관 21동, 외국인주택 
52동, 개인주택 16동)을 이전하여 자연경관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남산 르네상스 사업은 개발로 인하여 시가지와 고립된 남산을 복원시키고자 
남산을 포함한 그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한 광역적 차원에서 남산의 역사·문
화·환경·보전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또한, 남산의 높이에 따라 산자
락, 산중턱, 산마루로 나누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간구상22)을 하였
다. 특히, 남산의 경계부와 관련 있는 산자락 지역은 표고 95m이하부터 주변 시가
화구역을 포함하는 범위로 시민 생활공간과 상호 교류하는 장소로써 공간계획구상
21) 서울시 푸른도시국,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수립-생애주기별 서울시 녹색복지 구현방
안』, 2015년 7월 20일
22) 남산제모습가꾸기 계획상의 주요공간은 회현지역, 장충지역, 한남지역으로 설정했
고, 남산르네상스계획에서는 회현자락, 장충자락, 한남자락, N서울타워 로 구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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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는데 이는 현재 시민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물리적인 접근성 개선사업으
로 이어져서 훼손된 예장동의 산자락을 복원하여 공원화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남산 제모습 가꾸기(1991년~2000년) 남산 르네상스(2008년~)
연구대상 남산 남산 및 남산주변지역
연구목적 잠식시설 철거를 통한 생태, 역사복원
남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환경·보
전 및 발전방향을 모색
연구성격 남산 제모습 가꾸기를 위한 중단기 계획
남산 발전을 위한 장기적 마스터플랜 
계획
[표 5] 남산 관련 주요 사업의 내용
2.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남산 전체의 경계부를 분석함으로써 주변도시와의 관계를 총체적으
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도시·건축분야에서 이
루어진 것으로, ‘경계’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대상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건축
적 프로그램 제안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건축물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로 
좀 더 포괄적이며 다양한 분석의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연구의 대상지인 남산 
경계부의 경우 도시와 자연의 단절적 경계 문제점을 자연생태적인 관점에서도 연
구가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과 비슷한 선행연구는 김채연(2016)이었는데, 경계지역을 세분
화하여 분석하고, 유형별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여 ‘스펙트럼 기법’으로 
사례대상지 5곳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산지
와 인접한 도시 인공환경의 경계지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새롭게 재
조명하고 경계지역에 필요한 변화를 발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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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있어서 산지와 도시의 접경이 아니라 인접한 도시지역으로 하였다는 점에
서 본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지와 도시의 경계가 갖는 
역할과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며, 남산 경계부를 통해 도시적인 차원에서
의 의미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 19 -
제3장 남산의 위상 및 변천과정
본 장에서는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따른 남산의 위상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남산의 장소적인 의미와 함께 어떠한 공간적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근대화과정에서 경계부에 생겨난 ‘공원’
의 변천과정과 ‘남산공원’과 시설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남산 경계부의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이 어떤 공간적 특성을 가지는지 밝히고자 한다.
1절 남산의 위상 변화
1. 시가지의 확산 및 행정구역의 변화
남산 경계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기 위해서 서울의 시가지 확산과 행정구역
의 변화 속에서 남산의 위상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이전의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사대문 성곽 내부로 시가지가 국한되었으
며, 성 밖의 도로망을 따라 부분적으로 시가지가 연장되어 있었다. 이후 근대적인 
교통수단인 철도가 개설되고 전차가 운행되면서부터 서울의 시가지는 확산되었
다. 특히, 남산 남측의 용산지역은 일본인 거주지로 개발되었고 군부대가 넓은 지
역에 주둔함에 따라 시가지가 확산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을 설정하여 시가지가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1980년대 들어 서
울은 도심 위주의 단핵도시에서 강남, 여의도 및 영등포 등을 축으로 하는 다핵도
시구조로 재편되었으며, 시가지 확산은 서울의 시경계를 넘어 수도권으로 광역화
하고, 서울 내부에서는 빌딩들이 고층화되면서 밀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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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현재와 같은 기틀을 갖춘 것은 조선개국 이후 한양으로 천도하고 수도
를 한성부로 개칭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도성 내는 5부로 난고, 성 밖 
지역은 도성에서 사방 10리 까지를 한성부 관할구역으로 정하였으며, 조선시대를 
거쳐 행정구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일제의 식민수탈정책으로 와해된 농촌으로
부터 이농인구가 도시로 유입됨에 따라 경성부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었기 때문
에 심각한 도시 및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6년에는 경성부의 경계를 동서
방향으로 대폭 확장하여 4배에 가까운 넓이가 되었다. 일제의 조선강점 이후 서
울은 경성부로 개칭되고 경기도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면적도 축소된다. 해방 후 
서울의 공식명칭은 여러 번 바뀌는데 1946년에는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서울특별
자유시가 되었다가, 1949년 서울특별시로 개칭되어 현재와 같은 공식 명칭을 갖
게 된다. 해방 후 서울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에 따라 1963년에는 
기존 268.35㎢에서 613.04㎢로 거의 두 배 이상 행정구역이 확장되었으며, 1973
년에는 627.06㎢까지 확장되었다가, 1988년에는 605.04㎢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음의 표와 그림을 통해 일제 강점기(경성)부터 현재(서울특별시)
까지 서울의 행정구역 확장과 인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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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인구(명) 면적(㎢) 밀도(인/Ha)
1911년 234,000 16.50 141.0
1913년(확장) 317,000 36.18 87.7
1935년 404,202 36.18 111.7
1936년(확장) 727,241 133.94 54.3
1944년 947,630 134.00 69.7
1948년 1,707,522 136.00 125.5
1949년(확장) 1,418,025 268.35 52.8
1962년 2,983,324 268.35 111.0
1963년(확장) 3,254,630 613.04 53.1
1972년 6,076,143 613.04 99.0
1973년(확장) 6,289,556 627.06 100.0
1992년 10,969,862 605.0423) 174.9
1996년 10,469,852 605.04 167.0
[표 6] 서울의 인구와 행정구역 변천
자료: 김문현(1998), 광역화시대의 서울시 인구변화전망에 관한 기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12-14 재구성
[그림 3] 서울시 행정구역 변천도
자료: 김문현(1998), 광역화시대의 서울시 인구변화전망에 관한 기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12-14 재구성
23) 실제로 면적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1988년 실측조사에 의해서 면적이 재조정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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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확산에 따른 남산의 공간위상 변화
조선시대에는 1394년 태조 이성계가 풍수지리설에 의해 도읍을 서울(한양)로 
옮기고 내사산(內四山) 중 안산(案山, 주작에 해당)으로서 ‘남산(南山)’은 도성방
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남산은 조선왕조 500년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벌목과 채석도 금지된 영적인 산의 구실을 하였다. 도읍인 한
양은 남산을 포함한 내사산을 경계로 위요된 장소 안에서 인구의 큰 증감 없이 
600년의 세월을 유지될 수 있었다.
갑신정변(1884년)의 선후약조로 채결된 한성조약 제424)에 의해 남산 북서쪽 
기슭에 일본공사관 부지 제공을 시작으로 일본인들은 남산의 북쪽, 진고개 일
대25)를 일본인 거류지역으로 정하여 점차 그 범위를 확장해갔다. 이후에 남산 바
로 아랫마을 일대까지 일본인들이 모두 차지하게 되면서 남산은 도성 안 조선인
의 수호산에서 일본인들의 식민통치를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갔고, 남산은 행정구
역 안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현재의 서울특별시는 1963년에 행정구역의 획기적인 변천을 거쳐 한강을 중심
으로 북쪽과 남쪽을 모두 포함하는 시역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서울의 중심점은 
1914년 일제강점기때 현재 광화문 네거리로 표시 된 이후에, 2008년에는 GPS측
량을 통해 남산의 정상부가 ‘서울의 행정구역에 대한 지리적 중심’이라는 것을 찾
아내었다.26)
24) 한성조약 제4: 제4. 일본공관을 신기지로 이축함을 요하는 바 조선국은 마땅히 기지 
방옥을 교부하여 공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그 수축·증건에 있어서는 
조선국이 다시 2만원을 지불하여 공사비에 충용하도록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5) 오늘날의 서울시 중구 예장동, 주자동 일대
2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보도자료, “서울의 중심은 남산 정상!”,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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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확산되기 이전에는 남산이 도시의 경계를 이루는 자연경관으로 존재했지
만, 도시의 외연적인 확산 과정이 일어나면서 남산은 점차 도시 안에서 도시민을 
위한 ‘공원’으로써 존재하게 되었다. 현재 남산은 지리적으로도 도시의 가장 중심
에 위치하게 되면서, 도시를 대표하는 명소로써 ‘도심공원’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조선시대(한성) 일제강점기(경성) 현재(서울특별시)
[그림 4] 서울시 행정구역의 변화에 따른 남산의 공간위상변화 모식도
2절 남산의 역사적인 변천과정
남산의 시대상과 함께 물리적인 공간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산의 
영역적인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남산의 영역적인 경계는 크게 근대화 이전 경승지영역과 근대화 이후 공원 · 녹
지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원 · 녹지는 도시가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생활
환경의 질이 매우 나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등장하게 된 ‘인공적 
자연’이자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정책적 산물’이다.27) 근대화 이후 남산의 공원 
지정은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서 하나의 
물리적·기능적 단위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엇을 공원이라고, 
27) 황기원, “도시공원 녹지의 현황과 과제: 공원의 미래사를 잘 쓰기 위해서”,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vol.227, 2001,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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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라고 불러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인 개념과 역할 없었기 때문에 공원용지
의 변경과 해제가 계속되었다. 녹지는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미래의 개발을 위해 
‘임시로 남겨 둔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남산 원형지를 크게 파먹고 들어가면서 
개발되었고, 주변지역과 관계성 없는 수많은 경계면을 만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대화 이후, 남산공원 영역의 변화와 시설물의 변천과
정을 통해 남산과 주변 도시지역이 어떠한 공간적 연계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남산과 도시지역이 중첩되는 남산 경계부의 공간적인 특성으로 보고, 
현재의 공간적 특성을 갖게 된 배경을 파악해 본다.
서울도시계획에 따른 남산 주변 토지이용변화와 남산의 공원영역 및 해제영역
의 시설물 조성 및 용도변화를 바탕으로 남산과 시가지가 접하는 ‘산자락’을 지역
적으로 분류하여 시대 순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남산 경계부의 공간적인 
범위를 세분화항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남산의 산자락은 크게 회현자락, 
예장자락, 장충자락, 한남자락으로 나뉘며, 남산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시
기(1910년대~1945년), 해방과 한국전쟁 전후(1945년~1960년), 고도성장기(1960
년~1980년), 남산의 회복기(1980년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10년 일제는 신사정책(神社政策)을 수립하여 각 지역에 신사를 세웠다. 특
히, 1925년에 남산의 서쪽인 회현자락 중턱에 조성된 ‘조선신궁(朝鮮神宮)’은 약 
10만평의 거대한 규모였으며 조선신궁의 주 진입로를 직선으로 조성하는 과정에
서 많은 계단과 광장의 설치로 과도하게 남산의 지형을 변형하게 되었다. 조선신
궁의 배치는 북서 축을 따라 계단, 상 · 중 · 하 광장, 신전 및 부속 건물이 들어서 
있는 형태로 공간의 성격에 따라 위계가 명확하게 나눠지도록 구성되었다.
조선신궁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도로가 파괴되거나 확장 · 정비되어 남산 내 도
로의 전체적인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중심 참배도로는 숭례문에서 조선신궁
까지 올라오는 표참도(表參道)였다. 그리고 현재의 위치를 기준으로 남산도서관 
부근에서 올라오는 서참도(西參道), 숭의여자대학교 방면에서 올라오는 동참도
(東參道)가 있었다. 이 도로들은 단순한 참배도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남




2) 해방과 한국전쟁 전후(1945년~1960년)
전쟁의 혼란기 속에 토지 공개념과 제도가 부재했기 때문에 일본인이 떠나간 
남산일대의 귀속재산들이 무분별한 잠식과 점유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신궁의 일
부는 신학교, 기독교박물관 등으로 사용되었고, 일본 신사건물들 중 경성신사는 
동양의학전문학교(이후 숭의학원)로, 내목신사는 직업소년학교(이후 리라학교)로 
학교 등의 용도로 변경하여 점유하기도 하였다.
당시 이승만 정권(1948년~1960년)은 한동안 남아있던 신궁터 상광장 중앙에 
약 25미터 높이의 초대형 동상(1956년)을 세웠고, 중광장 터에는 국회의사당까지 
건립하려는 계획(1958년)을 세워 부지정지공사(1959년)를 하였지만 정권의 몰락
과 함께 1961년에 건립이 취소되면서 다시 자연공원으로 환원되었다.
3) 고도성장기(1960년~1980년)
국회의사당 건립 예정부지는 1962년 서울시에서 자연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공
원으로 조성된 공간은 1단 어린이공원, 2단 야외음악당 및 광장, 3단 각종 문화시
설 및 분수정원으로 이루어졌는데 기존에 국회의사당 계획안의 공간구성 및 건물
배치계획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조성되었다. 이후 ‘애국 · 애족’ 정신을 담는 공간
으로써 백범광장(1968년)이 조성되었고, 곳곳에 안중근 동상을 비롯한 선열들의 
동상 및 기념비가 세워졌다. 또한, 민족중흥의 장으로 남산을 활용하기 위해 공원 
의 상단에 남산도서관(1965년), 어린이회관(1970년), 안중기념관(1970년) 등의 대
규모 시설들이 난립하게 되었다. 특히, 어린이회관은 당시 동양의 최대 높이의 건
물(18층)이었다.
28) 한양도성박물관, 『남산에서 찾은 한양도성』 (서울: 한양도성박물관, 2014),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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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남산공원 국회의사당 터
자료: 국가기록원(1958)29)
4) 남산의 회복기(1980년 이후)
회현자락은 조선신궁 조성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변모하기까지 남산의 
지형이 대규모로 훼손되었다. 특히, 회현자락의 한양도성은 일제의 점령과 동시
에 오랜 시간 훼손되었기 때문에 민족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 1975년에서 1981년
까지 진행했던 복원공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 예장자락
1)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시기(1910년대~1945년)
일본은 남산의 북록, 예장동을 중심으로 거류공간을 확보한 후로 점차 확장하
29) 한양도성박물관, 『남산에서 찾은 한양도성』 (서울: 한양도성박물관, 2014),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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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인근 남산의 일부를 왜성대공원(1897년), 한양공원(1910년)으로 지정하여 
거류민들의 오락 · 휴양 · 여가의 공간으로 적극 이용하였다. 이처럼 예장자락은 
일본인들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헌병대사령부 등의 주요 식민통치기
관을 설립하여 남산에 잠식해갔다.
2) 해방과 한국전쟁 전후(1945년~1960년)
한국전쟁 후 일본군 주둔시설은 미군과 한국군으로 주체만 바뀐 채 여전히 비
밀스럽게 남산을 장악하였다. 
3) 고도성장기(1960년~1980년)
1961년 군사정권 교체와 함께 예장자락에 본격적으로 ‘중앙정보부’라는 국가 특
수시설 단지를 조성하여 41개 건물이 들어섰고, 옛 헌병대 자리에는 ‘수도방위사령
부’라는 이름의 부대를 설치하였다. 1980년에는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하여 개편하면서 그 세력이 더욱 막강해졌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엄
격히 통제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남산의 예장자락은 ‘유신의 방패’30)가 되었다.
4) 남산의 회복기(1980년 이후)
1991년 ‘남산제모습찾기’(1992년 ‘남산제모습가꾸기’로 변경) 사업을 통해 권
위주의 정치의 상징이었던 수도방위사령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이전하게 되었다. 
수방사, 수방사 뒷터, 시유지까지 합쳐진 2만 4,780평의 부지에 ‘남산골 제모습찾
기’라는 이름으로 ‘남산골한옥마을(1997년)’이 조성되었다. 2만 4,933평의 안기부 
30) 서울역사박물관, 『남산의힘: 광복 70주년 특별기획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5),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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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적지는 서울시에서 인수하면서 건물 대부분은 철거하여 공원화하였지만 일
부는 남겨 서울시 산하 사무소로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3. 장충자락
1)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시기(1910년대~1945년)
고종황제는 을미사변 때 순사한 궁내부대신 이경식과 연대장 홍계훈을 비롯하
여 국가를 위해 전사한 충신열사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려는 목적으로 남산 동쪽 
기슭에 장충단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장충단공원(1919년)으로 개조하면서 
본래 장충단이 가진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1932년에는 장충단의 동편(현재 신
라호텔 부근)에 이토히로부미를 기리는 사찰, 박문사(博文寺)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림 8] 춘무산 박문사 배치도
자료: 『조선과 건축』11집 11호-공사개요(1932)31)
31) 서울역사박물관, 『남산의 힘: 광복 70주년 특별기획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30 -
2) 해방과 한국전쟁 전후(1945년~1960년)
한국전쟁 이후 남산의 남측 일대를 중심으로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인근에 군
인들을 위한 시설의 일환으로 육군체육관(1955년)이 설립되었다. 이후에 서울시가 
인수(1959년)하여 본격적인 개·보수를 맡아 1963년에 장충체육관으로 개칭하여 
개장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장충체육
관이 성황했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확장을 위해 장충자락의 산 능선을 삭토하면서 
석호정32), 장충리틀야구장, 장충테니스장 등의 시설들이 줄줄이 들어서게 되었다.
3) 고도성장기(1960년~1980년)
1961년부터 군사정권이 장악하게 되면서 남산은 국민들의 반공교육 요람이 되
어 장충자락의 공원용지 122,000㎡를 해제(1962년)하고, 남산구간 성벽을 훼손해
가며 대규모의 ‘반공연맹 자유센터’(1964년)를 건립하였다. 그러나 자유센터 1개 
건물은 준공했지만 17층 골조만 있던 숙소건물은 매각되어 호텔건물(타워호텔)로 
민간인에게 불하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계속해서 공원용지 해제를 통해 대규
모의 관광호텔 건축을 허가하기 시작하였고, 장충동 끝자락에 위치하여 국빈 전
용 숙소로 이용했던 국빈관을 인수하면서 신라호텔(1979년)이 들어서게 되었다.
한편, 민족예술 창달을 위한 ‘종합민족문화센터 건립 계획’의 일환으로 반공자
유센터 맞은편에 대규모의 국립극장(1971년), 국립국악원, 국립국악고등학교를 
건립하게 되면서 장충자락 공원부지에도 훼손이 이어졌다.
2015), p.87




4) 남산의 회복기(1980년 이후)
문화 · 체육시설의 용도로 공원용지에 위치한 시설들은 현재까지도 공원영역 안
에서 공공성을 띠며 존치되고 있지만, 공원용지 해제된 용지는 사적인 영역성을 
띄며 남산과 완전히 분리되었다. 한편, 1950년대 남산 장충자락의 산기슭에 자리
잡은 동국대학교는 1980년에 들어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이 들어섰던 부지까지 인
수하면서 점차 영역을 확장하여 현재 장충자락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4. 한남자락
1)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시기(1910년대~1945년)
일본 거류민이 증가함에 따라 남산의 조망 좋은 곳에는 일본인들을 위한 고급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개발이 시작되었다. 회현자락의 참배도로와 장충자락의 
남산회유도로가 점차 확장되어 남산 남록 일대의 한남자락까지 연결되면서 도로
33) 서울역사박물관, 『남산의 힘: 광복 70주년 특별기획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5),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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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라 주택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역에서 용산을 넘어가는 후암동 
일대는 ‘신정대’라고 하여 한일합병 후에 경성 최초의 일본인 주택단지가 들어서
기 시작했고, 장충단공원과 박문사가 조성되면서 남산회유도로가 지나가는 주변
에는 ‘박문대주택지’가 생겨났다.
2) 해방과 한국전쟁 전후(1945년~1960년)
해방과 남북 분단의 과정에서 일제의 경성호국신사가 있던 남서쪽 기슭(현재 
용산동 2가)에는 ‘해방촌’이라는 새로운 마을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해방촌은 월
남한 사람들이 무허가로 판자촌을 형성한 자생적인 주거지역으로 현재까지도 남
아있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 남산 남동쪽 기슭에는 미군 종교휴양소, 외국인주택
단지 등 미군을 위한 시설 조성으로 크게 훼손되기 시작했다. 
3) 고도성장기(1960년~1980년)
미군은 용산을 거점으로 남산 한남자락의 일대까지 거류지를 조성하였고, 남산
에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72년에는 17층 높이의 
외인아파트 2동을 건립하게 되었고, 당시 아파트의 맞은편에 있던 정보사령부가 
미관을 해친다34) 하여 이전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하얏트호텔(1978년)이 들어서
게 되었다. 
4) 남산의 회복기(1980년 이후)
1968년에는 산림보호구역(78만평)을 지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경관관리구역
34)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이야기 5: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서울: 한울, 
2003-2007) p.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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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평)을 지정하는 등 남산의 훼손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 왔지만, 가시적
인 남산의 회복이 시작된 것은 1991년 ‘남산제모습찾기’(1992년 ‘남산제모습가꾸기’
로 변경)를 통해서였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남산 한남자락의 경관을 해치는 
외국인 주택단지 50호와 남산외인아파트를 철거(1994년)하여, 그 자리에 남산 야외
식물원, 팔도 소나무 광장,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공원으로 환원하는 것이었다.
⇨
[그림 10] 외인아파트 폭파 후 야외식물원 조성
자료: 왼쪽-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경향신문사(1994)35), 오른쪽-직접 촬영(2016)
3절 남산 경계부 변화의 양상
1. 가려지지 않는 일제의 잔존
1925년 남산 회현자락에 거대하게 들어선 조선신궁은 경사지를 정지하고, 도
로에 의해 단으로 구분하여 공간의 위계를 명확히 하는 조성방법으로 남산의 원
지형을 완전히 변형하였다. 서울의 시가지가 확장되어 가면서 남산 주변 도시조
직에도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러한 공간구성의 방식은 해방 이후에도 공간의 용도
와 주체만 변경된 채 그대로 적용됐고, 고립된 영역으로 한정시켰다. 기존에 도로
로 구분된 영역은 현재에는 도로를 하부로, 공원을 상부에 수직적으로 활용하면
35) 서울역사박물관, 『남산의 힘: 광복 70주년 특별기획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5),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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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간의 연계성을 갖게 되었다.
⇨
                     1925년             1952년
⇨ ⇨
1958년 1969년 1971년
[그림 11] 잠두봉에서 바라본 회현자락의 변천사
자료: 『남산에서 찾은 한양도성』36)
2. 주거단지의 개발 욕구
남산의 지형요소를 바탕으로 도시화로 인한 남산의 토지이용 변화 양상을 파악
할 수 있는데 특히, 남산의 구릉지형은 도시화로 인한 주택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 등의 재해를 피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좋은 조건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남산 북사면의 필동, 회현동 일대에 중심으로 거주
하면서 남대문-충무로-을지로를 연결하는 전차노선이 개설되었고, 남산 북록 일
대에서 제한된 노선과 역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산 북사
면의 경사는 급하고 골이 깊기 때문에 소규모로 북향집을 지어야 했다.
이후에 일본인들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거주지가 점차 남산 남사면(후암동, 
청파동, 장충동 일대)으로 확장하게 되었고, 일본인을 위한 고급주택단지가 산자
36) 한양도성박물관, 『남산에서 찾은 한양도성』 (서울: 한양도성박물관, 201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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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 들어서면서 도시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되었다. 당시 조성된 주택은 중산층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곳에 위치하여 필지가 크며 규칙적
으로 구획되어 있고, 현재에도 그 특징이 남아있다.
한국전쟁 이후, 남산 남사면은 미군의 주둔지인 용산과 인접하였기 때문에 외
국인을 위한 주거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현재에도 부유층 주거지역(이태원동 
일대)으로 규모가 큰 고급주택이 모여 있다. 반면, 불법점유에 의해 무계획적으로 
들어선 해방촌(용산2가동) 주거지역은 저소득층이 밀집해있는 소규모 불량주택이
었는데, 이후에 재건축을 하여도 저급한 다세대 주택으로 건설되어 여전히 불량
주택지역으로 남아있다.
남산을 중심으로 주변도시지역은 형성배경에 따라 매우 다른 규모와 형태를 띠
고 있다. 그에 도시조직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난다.
3. 도심 교통의 길목
일제강점기에 남산 내 도로는 조선신궁의 참배도 역할 정도로 정비되었지만, 
해방 후 근대도시계획의 도로 계획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자동
차 위주의 도로계획은 기존 도보 위주의 도로 폭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확장된 
시가지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의 길목으로 남산을 이용하는 계
기가 되었다.
남산의 남사면은 기복이 크고 곡지와 분지의 발달이 미약하며 하천도 남계천37) 
뿐이라 도로의 발달에 불리한 지형조건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남산 남쪽의 
용산지역을 군사주둔지로 이용하면서 주변의 구릉지에 문화주택38)을 짓기 위해 
37) 현재 남계천은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남계천길’이라는 도로명으로 하천
이름이 남아있다.
38) 문화주택은 1920년대의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이 시행한 ‘문화통치’에 입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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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동에서 삼각지에 이르는 남산주회도로가 개설되었다. 1963년에는 한남동에
서 후암동을 거쳐 남대문에 이르는, 너비 20m에 길이 4,000m가 넘는 남산관광
도로(또는 남산순환도로)가 개설39)되었다. 이후에 이 도로는 강남으로 넘어가는 
순환도로(현재, 소월로)로 점차 확장 · 연결되면서 현재 남산의 남사면은 자동차
도로 중심의 빠른 동선의 흐름이 생기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서울 요새화계획40)이 수립되면서 전시 대피의 군사적 목적으로 
남산 1호 터널(용산구 한남동에서 중구 예장동 연결)과 남산 2호 터널(용산구 용
산동에서 중구 장충동 연결)이 건설되었다. 십자형태로 건설해 평상시에는 터널
로 이용되었다가 유사시 방공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후에, 남산 3
호터널(용산구 용산동에서 중구 회현동 연결)은 강남 고속터미널과 잠수교가 준
공되면서 강남과 강북을 빠르게 연결하려는 목적으로 건설하면서 남산 인근으로 
교통량이 급증하게 되었다.
4. 공원용지 해제로 인한 개발 가속화
1956년에 정부의 간접적인 용인 아래 계획공원 용지에 가건축 건물을 조건부
로 허용한다는 도시계획 발표는 남산공원 내 적산(敵産)의 점거를 허용하여 남산
을 광범위하게 훼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서울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남산 주변으로 도로가 
주택정책에서 나온 용어이다. 경성의 주거형태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주택, 중류
층 대상의 개량한옥, 중·하류층 대상의 영단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
원,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 20세기 주거환경의 변천』, 2001, p.237)
39)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 해방후 시정편, 1965, p.616-618
40) 1·21청와대 습격사건 이후, 당시 서울시장(김현옥 시장)은 ‘서울시 요새화계획’을 발
표(1969년 1월 7일)하고, 전시를 대비하여 남산 1·2호 터널을 대피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이야기5 :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서울: 한울, 2003-2007),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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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신설되고 고가도로와 터널이 생겼다. 남산 남쪽 기슭에 생긴 소월길은 남산
과 도시지역을 완전히 분리하였고, 분리된 남산 주변의 부지에 대해 정부는 조건부 
공원용지의 해제, 건축규제의 완화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주도하였으며, 대규모
의 면적이 해제영역으로 편입되어 남산 주변 토지이용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
었다. 특히, 정부의 관광진흥정책 아래 민간기업들의 도심호텔 부지 조성을 허용하
였는데 남산의 동측 일대에 타워호텔과 신라호텔, 서북쪽에 힐튼호텔, 동남쪽 기슭 
한남동에는 하얏트호텔이 대규모로 건설되면서 남산의 경관을 차단하였다.
1984년 7월 26일 경향신문에 발표된 서울시 공원지역 확장계기로 본 잠식실
태의 공원용지 해제사유내용을 바탕으로 남산 경계부의 변화양상과 남산공원 내 
잠식시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 남산 주변 도로와 공원용지 해제구역의 변천
자료: 서울시 공원지역 확장 계기로 본 잠식실태(경향신문, 1984.7.26.)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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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일 해제사유 면적(㎡) 현재 조성시설(2016년 기준) 위치
1945년경 교육시설 및 국가정보기관 입지 58,000
숭의여대
①리라학교
시 산하 사무소(前 안기부)
일부 공원 환원
1957.09 외국인 주택단지 33,000 공원 환원(남산야외식물원) ②







1963.04 중앙공무원교육원 건립 11,000 동국대학교 캠퍼스 ④
1963.06 월남피난민 주택지 불하 121,000 해방촌 주거지역 ⑤
1965.08 동국대학교 건립부지 27,000 동국대학교 캠퍼스 ⑥
1967.05 군장교주택 및 재개발 57,000 일반 주거지역 ⑦
1967.08 불량주택 재개발 110,000 일반 주거지역 ⑧
1969.01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부지 38,500 공원 환원 ⑨
1969.05 외인아파트 건립 47,000 공원 환원(남산야생화공원) ⑩
1971.03 하얏트호텔 부지 74,000 하얏트호텔 ⑪
1971.04 학교용지 확보 34,000 용암초등학교 ⑫
1975.05 신라호텔 부지 120,000 신라호텔 ⑬
1977.07 보광동 수원지 80,000 서울용산국제학교 ⑭
[표 7] 연도별 공원용지 해제사유
자료: 서울시 공원지역 확장 계기로 본 잠식실태(경향신문, 1984.7.26.)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공원용지의 해제로 인한 남산 경계부의 토지이용 변화와 잠식시설들의 특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남산 경계부의 자락별 공간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회현자락은 공원용지의 해제로 인한 훼손보다는 일제강점기 지어진 조선신궁, 
참배도로 등으로 인한 흔적이 현재 공원구역의 공간구성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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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주로 정치성과 민족성을 띠는 건축물, 동상, 기
념비 등이 잠식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만 바뀌며 그대로 이용되었다.
예장자락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중추기관들의 점령지역으로 자리 잡은 이후 
80년대까지 기능은 그대로이고 주체만 변경된 채 국가정보기관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는 일부 환원하여 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하였
지만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로 쓰였기 때문에 접근성이 여전히 떨어진다.
장충자락은 공원구역 내 잠식시설은 대부분 시민들의 휴양 · 여가 공간으로 오
락성을 띠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능과 의미를 그대
로 갖고 있다. 반면, 공원용지 해제구역은 대규모의 고급호텔이 들어서게 되었고, 
장충단로(옛 남산회유도로)의 폭이 확장됨에 따라 해제구역의 사적인 영역을 명
확히 구분 짓게 되었다.
한남자락은 중구 숭례문오거리에서 용산구 한남동까지 이어지는 소월로(옛 남
산관광도로)가 확장 · 연결되면서 도로를 중심으로 공원구역과 해제구역의 경계
가 명확해졌다. 개발을 불하한 경사지에는 해방촌을 중심으로 대부분 주거지역이 
들어섰는데 소월로는 더 이상 주거지가 잠식되는 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 것으
로 보이는 반면에 한국전쟁 이후 조성된 미8군 종교휴양소가 여전히 공원구역 안
에 남아있기도 하다. 현재 한남자락의 시설들 중 가장 큰 규모는 정부의 관광진흥
정책으로 허가를 받은 하얏트호텔과 남산맨션아파트41)이다.
41) “1970년 ㈜코리아나관광(대표 설국환)이 관광호텔로 신축허가를 받은 다음 16층의 
고층아파트 1개동(1백27가구)를 신축, 72년 6월 서울시로부터 관광호텔로 준공검사를 
받았다.” (강승규, “남산맨션아파트 불법방치 20년,” 『경향신문』, 1991.08.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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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현재 남산공원구역과 공원용지 해제구역의 잠식시설 실태
자료: 수치지형도에 연구자 작성(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건물통합정보(GIS) 참조)
- 41 -




















동국대학교 건물 일부, 신라호텔, 













예장자락 일부 공원(남산2근린공원) -
장충자락 장충단공원 동국대학교 건물(재건축)
한남자락 남산야외식물원, 야생화공원 서울용산국제학교
[표 8] 남산공원구역과 공원용지 해제구역의 잠식시설 현황(2016년 기준)
4절 시설의 변천과정을 통해 본 경계부의 공간적 특성
 앞서 남산의 역사적인 변천과정과 경계부 변화의 양상을 통해 당시 시설들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주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남
산 경계부에 잠식되어 있는 시설의 설립목적과 이후의 변화를 통해 역사적인 측
면에서 남산 경계부의 공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수연(2010)에 의하면 남산공원 내 시설물을 선정할 때에 공원에 기대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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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즉 설립목적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시설물들의 특성은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주체와 객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구성하였
으며, 다음과 같은 시설물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성 설명
정치성
남산을 공간 정치의 장소로 이용하면서 대부분의 시설이 정치적 · 군사적




근대화를 위한 국민교육의 장으로써 반공교육과 애국애족정신을 고취하려
는 성격을 띠었다.
문화성
근대화를 상징하고, 외국의 선진문물을 알리기 위한 매개로써 문화를 통해 
전파하려는 성격을 띠었다.
오락·편의성
시민들을 위해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민들의 
활발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성격을 띠었다.
공공성 시민들을 위해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었다.
[표 9] 남산 경계부 잠식시설의 특성
자료: 이수연(2010) 토대로 재구성
<표-9>에서 정리한 잠식시설의 현황을 토대로 각 시설마다 시대에 따른 특성
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계부의 자락별 공간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시설의 용도가 존속된 기간은 평균 33년으로 오랜 시간 남산 경계부
에 잠식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번 들어선 시설
은 절대 원지형으로 복원되지 않고, 오히려 ‘공공’을 위한 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훼손하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잠식시설은 미8군 종교휴양소로 1954년 조성되어 
현재까지 총 63년 동안 남산 한남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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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치적·군사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들은 대부분 공공성이나 오락·편의
성으로 변경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미8군 종교휴양소의 경우 여전히 군사적 목적
에 의해 존속하고 있다.
셋째, 회현자락은 ‘국민교육장’으로서 교육성을 띤 시설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이후 시민들을 위한 ‘공원’의 역할이 중대되어 오락·편의성으로 변화하였다. 그러
나 백범광장의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백범광장, 안중근의사기념관, 각종 동
상·기념비는 여전히 민족의식 함양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넷째, 국민계몽의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시설들은 정치적인 의미보다 시민들에 
의해 문화를 공유하는 의미로 개방적인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장충자락에 대규모
로 위치한 국립극장의 경우, ‘문화’라는 매개는 그대로이지만 주체와 객체가 모두 
시민이 되면서 오락·편의성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에는 장충자락에 국민들의 오락장소를 위해 최초의 실내
경기장인 장충체육관이 설립되고 인근에 오락·편의성을 위한 시설들(장충리틀야












백범광장 1968년 49년 민족성
민족성 및
오락·편의성
서울시립남산도서관 1965년 52년 문화성 오락·편의성
안중근의사기념관 1970년 47년 민족성 민족성





남산별관 1961년(1995년) 22년 정치성 공공성
남산창작센터 1961년(1995년) 22년 정치성 오락·편의성
서울유스호스텔 1961년(1995년) 22년 정치성 오락·편의성
서울 종합방재센터 1961년(1995년) 22년 정치성 공공성
서울 소방재난본부 1961년(1995년) 22년 정치성 공공성
TBS 교통방송본부 1961년(1995년) 22년 정치성 공공성
서울 도시안전본부 1961년(1995년) 22년 정치성 공공성
문학의 집 1961년(1995년) 22년 정치성 오락·편의성
산림문학관 1961년(1995년) 22년 정치성 오락·편의성
장충
자락
장충체육관 1955년(1963년) 54년 정치성 오락·편의성
장충리틀야구장 1971년 46년 오락·편의성 오락·편의성
국립극장 1971년 46년 문화성 오락·편의성
장충테니스장 1974년 43년 오락·편의성 오락·편의성
한남
자락
미8군 종교휴양소 1954년 63년 정치성 정치성
남산맨션아파트 1972년 45년 정치성 사유화*
남산야외식물원 1957년(1997년) 20년 정치성 오락·편의성
야생화공원 1972년(2002년) 15년 정치성 오락·편의성
[표 10] 현 잠식시설 특성의 변화
※ 사유화*: 주석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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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남산 경계부의 환경특성 분석
1절 남산 경계부의 지형환경
도시의 지형적인 요소는 도시의 입지에서부터 교통여건, 토지이용의 특성 등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 조직의 형태와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앞 장에 역
사적인 변천과정을 통해 남산의 지형환경이 시가지 확장을 위한 도로 또는 택지 
조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남산의 표
고, 경사, 향을 중심으로 남산 경계부의 지형환경을 파악하고자 하며, 국토지리정
보원의 수치지형도(1:5000)를 토대로 Arc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남산은 남동 방향과 북서 방향으로 뻗은 능선을 장축으로 한 타원형의 형상으
로 2봉과 5지맥이 있다. 2봉 중 서봉은 최고높이인 표고 265m이고, 2지맥(장충
동, 한남동 방향)이 형성되어 있으며, 표고 243m의 동봉을 중심으로 3지맥(남대
문, 필동, 용산 방향)이 형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지맥은 남동쪽과 북서쪽으로 치
우쳐 있다.
[그림 14] 남산의 지형과 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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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경계부의 표고를 분석한 결과, 표고 40m에서 표고 147m의 범위를 포함















141m 이상 1,984 0.2
합계 1,031,383 100.0
[표 11] 남산의 표고별 면적 및 비율
   
[그림 15] 남산 경계부의 표고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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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환(2015)42)의 연구에 의하면 남산의 경사도와 향을 분석한 결과 남산 전체
의 면적 중 15% 미만의 완경사가 34.7%, 15~20%의 경사지가 27.7%, 20% 이상
의 급경사가 37.6%이었으며, 주로 북사면과 서사면이 경사가 가파르고, 남사면과 
동사면은 굴곡이 없고 완만한 경사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연구적인 범위인 남산 
경계부의 경사를 전체지형과 비교해 보면, 전체지형의 2배 정도인 45.6%가 완경
사지에 속하는 반면 급경사지는 전체지형의 절반정도의 비율이었다.
구분 경사도
남산 전체 남산 경계부(연구의 범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평탄지 0 ~ 5˚ 미만 195,651 7.2 112,073 10.9
완경사지 5 ~ 15˚ 미만 751,271 27.5 470,141 45.6
경사지 15 ~ 20˚ 미만 755,509 27.7 238,020 23.1
급경사지 20 ~ 25˚ 미만 875,327 32.1 140,110 13.6
험준지 25 ~ 30˚ 미만 145,608 5.3 53,952 5.2
절험지 30˚ 이상 4,395 0.2 17,087 1.7
합계 2,727,761 100.0 1,031,383 100.0
[표 12] 남산의 경사별 면적 및 비율
자료: 노태환(2015) 토대로 재구성
42) 노태환, 서울시 도시환경 변화 및 관리에 따른 환경적응형 남산 도시숲 관리방안 연
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44-45 : 건설교통부(1999) 구분기준에 따라 
ArcMap 10.1을 이용하여 경사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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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남산 경계부 경사 분석도
남산 전체에 넓게 분포하는 향은 동향으로 전체의 42.6%(동향16.8%, 북동향 
15.5%, 남동향 10.3%)를 차지했다. 이에 남산 경계부의 향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향
남산 전체 남산 경계부(연구의 범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평지 2,745 0.2 13,358 1.3
북향 262,755 9.6 118,933 11.6
북동향 422,502 15.5 167,566 16.3
동향 458,859 16.8 196,491 19.1
남동향 281,763 10.3 98,125 9.5
남향 291,447 10.7 79,380 7.7
남서향 441,743 16.2 117,186 11.4
서향 291,322 10.7 118,711 11.5
북서향 271,625 10.0 121,632 11.8
합계 2,727,761 100.0 1,031,383 100.0
[표 13] 남산의 향별 면적 및 비율
자료: 노태환(2015)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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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남산 경계부 향 분석도
2절 분석의 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산의 지형환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산지 · 구릉
지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에 매우 용이하여 서울의 
역사와 함께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특히, 택지 개발에 있어서 
양호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함께 발달하면서 도시와 산
지가 접하는 경계부의 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러한 남산 경계부의 물적 환경은 접하고 있는 공간의 성격, 규모, 건물의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도시화 과정에서 공간마다 다
르게 진화하고 축적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남산 경계부가 갖는 환경
특성과 이용적 · 생태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1. 분석 방향의 설정
도시 내 산지 경계부의 대표적인 예로 남산 경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
시 내 산지 경계부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환경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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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고려해야할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지 경계부의 지형조건이 경계부의 개발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에 어떠
한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을 구성하는 환경요소를 중심으로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둘째, 어떠한 용도에 의해 토지이용이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토지 형질을 변경
하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따른 경계의 물리적인 처리
방식을 분류하고자 한다.
셋째, 도시의 인공환경요소 중 시설물은 그 배치형태에 따라 동선의 흐름을 변
화시키며 도시공간구조에도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 시설물의 배치형태는 경사에 
대응하는 방식과 지형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지 경계부의 지형조
건에 따른 시설물의 배치형태 및 도로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1차례의 대상지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사진자료로 기록하였고, 환
경부의 토지피복도(GIS파일),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1:5,000 GIS파일), 구
글 · 네이버 · 다음 등의 위성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1) 경계부 토지이용의 유형
남산의 지형환경 분석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남산 경계부의 지형조건은 크게 
경사, 향, 표고로 분류하였다. 경계부 인공환경의 토지이용 분류는 남산의 자연환
경과 도시의 인공환경의 경계선을 토지피복도의 기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같
은 분류체계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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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피복도상 분류 남산 경계부(인공환경)






상업지역 상업·업무시설 60,297.220350 5.7385






기타 공공시설 13,796.945020 1.3131
농업지역
밭 경지정리 안 된 밭 1,168.683956 0.1112
기타재배지 기타재배지 1,231.658939 0.1172
산림지역
활엽수림 활엽수림 1,826.099305 0.1738
침엽수림 침엽수림 2.157511 0.0002
초지 인공초지 기타초지 202,930.000000 19.3129
나지







합 계 1,050,747.310000 100.0000
[표 14] 남산 경계부의 토지피복도 분류
연구자에 의해 설정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남산의 자연환경과 접하고 있는 토지
피복을 분류해 결과, 총 18개의 세분류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가장 큰 면적을 차
지하는 항목은 도로(51.8%)였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시설, 상업·업무시설, 문화·
체육·휴양시설, 공공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설(24.2%), 공원이나 시설의 녹지를 구
성하는 항목인 기타초지(19.3%), 기타나지(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상 유형을 도로, 시설, 녹지, 나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유형은 구체적
인 용도에 따라 세부유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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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남산 경계부 토지피복에 따른 토지이용의 유형
2) 경계의 물리적인 처리방식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산지 원형을 깎거나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건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리적인 경계의 처리방식은 경계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경계의 물리적인 처리방식은 지반의 성격, 지형의 경사구배, 토지이용, 시설물
의 규모나 형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옹벽43)으로만 처리, 옹벽과 단
처리, 옹벽과 절개면 처리, 옹벽과 건물접지로 분류할 수 있다. 옹벽처리방식은 
콘크리트 또는 석축44)으로 구분되고, 옹벽과 함께 단을 처리한 방식은 단을 계단 
43) 옹벽은 횡토압을 지지하기 위하여 무근이나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한 흙막이 구조물로
서 중력식, 반중력식, 역T형 옹벽 등이 있다. (『토목연구정보센터 용어사전』, “옹벽”항
목, (http://www.ceric.net/Dictionary/Index?menu=5, 검색일: 2016년 5월 22일))
44) 석축은 돌을 쌓아 만든 간이옹벽으로 석축옹벽(石築擁壁)이라고도 한다. 돌과 돌의 
틈을 콘크리트로 충전한 것을 찰쌓기, 충전하지 않은 것을 메쌓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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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나대지로 조성할 수 있다. 옹벽과 절개면을 노출시킨 방식은 주로 토사의 유
출이 적은 암반지역에서 나타나고, 옹벽과 함께 건물이 접지된 방식은 절개면에 
건물을 직접 붙여서 건축한 것이다.
[그림 19] 경계의 물리적인 처리방식
3) 시설물 배치형태
시설물의 배치형태는 경사에 대응하는 방식과 지형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변
화한다. 산지·구릉지 주택단지 계획기준 연구(박광재, 2012)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대상지의 조건에 맞게 정리해보면, 경사에 대응하는 방식은 자연지형 위
에 그대로 건물이 올라가는 자연순응방식, 자연지형 위의 인공지반을 조성한 후 
건축하는 인공대지방식, 자연지형을 깎아 평지의 대지를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평지조성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형에 대응하는 방식은 등고
(『토목연구정보센터 용어사전』, “석축”항목, 
(http://www.ceric.net/Dictionary/Index?menu=5, 검색일: 2016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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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평행, 등고선에 수직 방식이 가능하다.




자연순응방식 자연지형위에 그대로 건물이 올라감
인공대지방식 자연지형 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한 후 건축
평지조성방식





등고선 평행 건물의 전면부가 등고선과 평행
등고선 수직 건물의 전면부가 등고선과 수직
[표 15] 남산 경계부의 시설물 배치형태 분류
2. 분석의 틀
앞서 분석방향에 따라 고려해야할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각 요인들의 단편적인 
해석 외에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에 의한 유형화를 위해 분석의 틀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의 모식도로 분석의 공간적인 범위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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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남산 경계부 환경특성 유형화를 위한 분석의 범위 모식도
1) 토지이용에 따른 경계처리방식
토지이용에 따른 경계의 물리적인 처리방식은 경계부의 토지이용에 따른 물적
환경을 유형화하여 경계부의 환경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앞서 토지의 이용은 크게 도로, 시설, 녹지, 나대지로 구분하였고, 이용을 위한 경
계의 물리적인 처리방식은 옹벽, 옹벽과 단 처리, 옹벽과 절개면 처리, 옹벽과 건
물접지 로 구분하였다. 유형화의 목적은 경계부의 활용 방법에 따라 어떠한 방식
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시설로 이용하면서 후면의 나대지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옹벽과 단 처리를 한 것(A2B2유형)과 나대지로 사용하
기 위해 옹벽을 처리한 것(A4B1)은 다른 유형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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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B1) 옹벽+단(B2) 옹벽+절개면(B3) 옹벽+건물접지(B4)
도로
(A1)
A1B1 유형 A1B2 유형 A1B3 유형 A1B4 유형
시설
(A2)
A2B1 유형 A2B2 유형 A2B3 유형 A2B4 유형
녹지
(A3)
A3B1 유형 A3B2 유형 A3B3 유형 A3B4 유형
나대지
(A4)
A4B1 유형 A4B2 유형 A4B3 유형 A4B4 유형
[표 16] 토지이용에 따른 경계의 물리적인 처리방식 모식도
2) 지형환경에 따른 시설물의 배치형태
남산 경계부 토지이용에 따른 경계의 처리방식의 유형에 따라 시설물의 배치형
태를 종합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분석의 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같
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특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같은 유형 속에
서도 여러 분류의 유형을 세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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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분석의 종합을 위한 매트릭스
3절 남산 경계부의 환경특성에 따른 유형화
1. 남산 경계부 토지이용 분포경향
앞서 남산의 물적 환경을 구분하는 경계선에 접하는 토지이용에 따라 도로, 시
설, 녹지, 나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경계선의 총 길이는 
27.245km 이고, 그 중 도로는 11.342km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남







합 계 27.245km 100.00%
[표 17] 남산의 물적 환경 경계선에 접하는 토
지이용 분포
 [그림 22] 남산의 물적 환경 경계선에 접하는 토지이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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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산 경계부의 환경특성 유형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이용에 따른 경계의 처리방식은 총 16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관찰을 토대로 조사하여 파악된 총 8유형에 대해 구
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조사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A4B1 유형 A4B2 유형
[표 18] 현장조사한 남산 경계부 환경특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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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1B1 유형
도로로 이용하는 경계부에서는 지형의 경사구배에 따라 옹벽의 종류와 높이에
는 변화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단조로운 경관을 보여준다.
석축(메쌓기) 석축(찰쌓기) 콘크리트 옹벽
[그림 23] A1B1유형 예시사진
2) A2B1 유형
건물에 옹벽이 바로 붙어서 경계
를 처리한 유형이다. 배수를 위해 인
공수로를 건물과 맞닿게 설치하였으
며 대체로 완경사지에 건물이 위치
한 경우가 많다. 옹벽
[그림 24] A2B1유형 예시사진
3) A2B2 유형
옹벽과 단처리를 함께 한 유형은 나대지와 계단으로 세부유형을 구분할 수 있
다. 나대지는 주로 건물 후면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건물의 관리시설물을 일
시적으로 점유하여 활용하였다. 계단은 건물 후면으로 남산의 진입을 유도하는 
통로 또는 휴게공간을 만든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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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주차장활용) 나대지(주차장활용) 나대지(주차장, 녹지)
나대지(관리시설물 점유) 계단(진입로) 계단(휴게공간)
[그림 25] A2B2유형 예시사진
4) A2B3 유형
장충자락에 위치한 국립극장 후면에서 주로 관찰되었던 유형이다. 절개한 자연
암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곳은 주로 보도로만 진입이 가능하였고, 하단은 옹
벽으로 처리한 곳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였다.
  
절개면 그대로 노출 옹벽과 절개면 처리
[그림 26] A2B3유형 예시사진
5) A2B4 유형
시설물이 직접 지형에 접지한 유형으로 회현자락에 위치한 숭의학원 건물(숭의
- 62 -
여대 강의동 및 숭의초등학교)과 필동에 위치한 단독주거시설에서 주로 관찰되었
다. 숭의여대 강의동 건물의 경우, 5층 내부에 남산 암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
으며 건물 면적의 반만 활용하고 있었다.
단독주거시설 접지 단독주거시설 접지
교육시설(숭의초교) 접지 교육시설(숭의여대 강의동) 접지 및 건물 내부의 모습
[그림 27] A2B4유형 예시사진
6) A3B1 유형
주로 남산 한남자락의 야외식물원 및 야생화원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공원으
로 조성된 대지이기 때문에 토지형질의 큰 변경은 없지만 이용의 편의를 위해 산
책로로 경사를 변형한 곳에는 옹벽 또는 인공수로가 조성되어 있다.
옹벽 옹벽+배수로
[그림 28] A3B1유형 예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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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4B1 유형
평지조성을 위해 지형을 깎아 만든 부지에 옹벽으로 마무리한 유형이다. 주로 
야외 체육시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 야구장
[그림 29] A4B1유형 예시사진
8) A4B2 유형
규모가 큰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경계를 스탠드로 처리하거나 시설물과 스
탠드를 함께 설치한 유형이다.
운동장 테니스장
[그림 30] A4B2유형 예시사진
3. 지형환경에 따른 시설물의 배치형태
남산 경계부를 중심으로 도시지역의 인공환경에 있는 시설물들이 지형의 경사
구배에 따라 어떠한 배치는 갖는지 파악하고자 하며, 남산 지형환경에 따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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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특징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ArcGIS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단면을 분석하였다. 단면의 기준은 앞장에서 남산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해 
남산 자락별 잠식된 시설의 현황을 중심으로 하여 남산과 주변지역의 관계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남산 경계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도시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림 31] 자락별 단면 위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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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현자락 [단면: 회현-1, 회현-2, 회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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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회현자락 단면도
2) 예장자락 [단면: 예장-1, 예장-2, 예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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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예장자락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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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충자락 [단면: 장충-1, 장충-2, 장충-3, 장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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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장충자락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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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남자락 [단면: 한남-1, 한남-2, 한남-3, 한남-4, 한남-5, 한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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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한남자락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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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남산 경계부의 공간적 특성 해석
1. 지형환경이 무시된 개발과 훼손
회현자락에 위치한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과 안중근기념관은 표고 120m에 위
치하여 남산의 가장 깊숙이 들어선 시설이었고, 이어서 표고 105m 지점에는 서
울 시립남산도서관과 한남자락의 남산야외식물원 및 야생화원이 들어서있다. 단
면 [회현-1]과 단면 [한남-5]를 통해 지형환경에 따른 큰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
는데 회현자락의 경우, 대규모의 시설과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원
지형 경사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현재 경계부는 완경사이나 표고는 다른 경계부의 
비해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한남자락의 경우, 표고 
105~120m의 범위에 조성된 야외식물원 및 야생화원은 지형의 경사에 따라 등고
선에 평행하게 산책로를 정비하였기 때문에 지형의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토지이용에 따른 경계의 처리방식 유형분석을 통해서도 경계부의 훼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경계부를 시설로 이용하는 A2유형의 경우, 경사에 대응하는 방
식이 대부분 삭토한 뒤 평지를 조성하여 건축하였기 때문에 남산을 등지고 전면
부를 확보하여 단절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 반면 단면 [예장-3]을 보면, 단독
주거시설이 소규모로 입지하였기 때문에 자연순응방식으로 지형의 훼손이 상대
적으로 적었다. 
2. 단편적인 경관
앞서 남산의 물적 환경을 구분하는 경계선에 접하는 토지이용에 따라 도로, 시
설, 녹지, 나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A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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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그 중에서도 도로에 옹벽으로 처리된 경우(A1B1유형), 회현자락과 한남자
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회현자락과 한남자락을 연결하는 소월로가 남
산 경계부의 경관을 단편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차량의 원활한 흐름
을 중시하다보니 실제로 이용자가 느낄 수 있는 심미적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다.
3. 경계의 단절을 완충하는 공원
도시녹지가 도시민의 생활의 질에 기여하는 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측면은 이용적인 측면으로서 시민들의 휴양·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녹지로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
면은 경관적인 측면으로서 인공적인 도시경관 속에서 자연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시각적인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이다. 도시환경과 자연환경의 중첩되는 산지 경
계부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 시각적 접근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장치로 ‘공원’
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도시지역과 공원 그리고 남산의 자연산지의 
배치형태를 가진 단면의 분석을 통해 공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면 [회현-1]을 보면, 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남산의 자연산지로의 접근 
시 지형의 경사구배를 낮춰주어 물리적인 접근을 쉽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반
면 공원의 평지조성을 위해 도시지역에서 공원으로의 접근에 오히려 불편이 생기
는 경우도 발생하였는데 이는 단면 [한남-6]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공원은 급변하는 식생구조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해주었다. 공원의 녹지
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자연식생구조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물적 환경
이 완전히 다른 도시지역과 산지의 환경특성을 둘 다 갖는 잠재적인 공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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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었다. 단면 [한남-5]는 남산 야외식물원과 야생화원이 경사지형을 따라 
위치하여 시민들의 여가장소로도 쓰이는 한편,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남산의 
자연산지와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가졌다.
셋째, 공원 내 잠식시설이 존치됨에 따라 시각적인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앞서 3장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공공’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대규모의 건물들로 
인해 노출녹지면적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단면 [회현-1], 단면 [예장-1], 단면 
[장충-1], 단면 [한남-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단면 [회현-1]과 단면 [장
충-1]은 공원 내 조성된 녹지에 비해 건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인공환경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산공원에 잠식된 시설 중 주거시설은 사적인 영역성을 띠므로 
남산으로의 접근성에 매우 불리하며 경관의 독점을 초래하였다. 이는 단면 [한남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16층 높이의 남산맨션아파트 후면에는 남산으로의 





[그림 36] 공원구역이 완충역할을 하는 단면도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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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도시의 인공환경과 산지의 자연환경이 접하는 도시 내 산지 경계부는 도시화과
정에서 이용과 개발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시의 비형적인 공간이자 생태적
으로도 매우 역동적인 양상을 보이는 점이대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계부의 환경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경계부가 변화하
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현재 경계부의 의의와 작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경계부의 변화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회현자락, 예장자
락, 장충자락, 한남자락으로 나눠 경계부를 공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여 남산 
경계부 변화의 양상을 이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남산 경계부에 잠식되어 
있는 시설의 설립목적과 이후의 변화를 통해 역사적인 측면에서 남산 경계부의 
공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 경계부의 토지이용에 따른 경계처리방식과 지형환경에 따른 시설
물의 배치형태를 유형화하여 오늘날 남산 경계부가 갖는 환경특성과 이용적 · 경
관적 · 생태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도시 내 산지는 도시공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남산 
경계부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 
도시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남산 경계부는 또 다른 변화를 겪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기존의 남산의 역사적 변천과정 연구의 뒤를 이어 현재 남산 경계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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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Sung Jong-sa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and classify the physical 
environments of urban forest edges and thus provide a full detailed 
description about the significance and operations of edges. The subject 
area was the Namsan Edges located at the center of Seoul as their 
environmental features represented a space that had been manifested and 
changed in a modern city over many years. 
The study proceeded in the order of theoretical study and advanced 
research, field study,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e theoretical study 
and advanced research included a preliminary research to figure out the 
multi-layered meanings and values of "edges." A two-pronged approach 
was taken to field study: a literature review and field trip. While the former 
conducted a total analysis of backgrounds of Namsan Edges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changing process of Namsan, the latter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physical environments of Namsan Edg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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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ed thei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ir classific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time series study of Namsan Edges 
shed light on their changing aspects, which were then used to figure out 
their spati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current facilities. Secondly, the 
construction methods of the Edges according to land uses were classified 
along with the arrangement formats of facilities according to geomorphic 
environments for interpretation purposes. 
Urban forests have close relations with urban spaces and change in their 
ongoing interactions with them. The present study is thus significant in 
that it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Namsan Edges. There is no 
doubt that Namsan Edges will undergo other changes according to the new 
changes of the city in the future. Following the footsteps of previous 
studies on the historical changing process of Namsan and updating the 
current state of Namsan Edges, the study also intended to hold significance 
as the accumulation of data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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